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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․자동차․화학 편중화 심화
한국은행, 2002-05년 비중 44% 달해 … 미국․일본보다 경영 양호

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미국, 일본 제조기업

들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.

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인 기업경영으로 한국 제조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업규모 

및 업종 양극화 정도가 미국, 일본기업보다 큰 편이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

다.

한국은행이 작성한 <한․미․일 기업경영성과의 비교> 자료에 따르면, 2002-2005년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

율은 평균 116%로 미국(150%), 일본(145.9%)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.

한국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평균 6.8%로 미국(6.0%)과 일본(3.9%)을 능가했다.

한국은행은 “한국 제조업은 198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일본보다는 3.0%p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미

국에 비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간(1998-2001년)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"고 설명했다. 

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2-2005년 미국이 평균 7.6%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5.9%, 일본이 4.0%를 나타냈다.

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이 평균 9.3%로 미국(6.3), 일본(2.3%)을 크게 웃돌았고, 유형자산증가율

도 미국이 -0.4%, 일본이 -2.4%인 반면 한국이 2.6%로 양호했다.

한국의 유형자산증가율은 1981-90년 18.1%, 1991-97년 15.6%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에는 증가율이 큰 

폭으로 둔화됐다.

3국의 제조업은 보수적인 기업경영에 따른 부채비율의 지속적 하락, 유형자산증가율의 둔화, 금융비용의 감

소, 기업규모․업종별 양극화 등에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축소됐으나 2002년부터는 다시 확대되는 양

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2002년부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.

한국의 3개 주력업종이 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-97년 35.5%에서 2002-2005년에는 

44.0%로 높아졌다.

미국도 1990년대 중반까지 33.4%이던 제조업 3대 주력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2002-2005년 41.1%로 높아졌고 

일본도 43.5%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.

제조업 주력업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점유율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

주) 한국은 전기전자, 자동차(부품 포함), 화학제품, 미국은 1993-2001년 전기전자, 화학제품, 음식료품,

   2002-2005년에는 전기전자, 화학제품, 석유제품, 일본은 전기전자, 자동차(부품 포함), 음식료품 기준

제조업의 하위 3개 업종의 매출액 점유율은 2002년 한국이 평균 2.4%, 미국 3.7%, 일본 3.6% 등으로 한국이 

가장 낮아 양극화 현상이 한국이 미국, 일본보다 더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은 “한국 제조업은 1980-90년대 활발한 설비투자로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외환

구    분 1993-97 1998-01 2002-05 2002 2003 2004 2005

매 출 액

한 국 35.5 39.1 44.5 43.6 44.5 45.7 44.5

미 국 33.4 35.7 41.1 38.9 40.1 41.7 43.6

일 본 40.9  43.9 43.5 42.8 43.9 43.9 ..

영업이익

한 국 44.4 39.1 49.8 47.4 50.4 54.0 47.2

미 국 42.8 40.5 42.8 35.8 44.1 43.8 46.9

일 본 35.4 38.6 37.3 37.9 39.6 34.5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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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, 기업규모, 업종 격차도 미국, 일본보다 다소 커 우리 경제의 지속적 

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20>


